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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평의 언약과 평강의 복
▪ 한 주간의 삶 나누기

   한 주간의 삶과 QT,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.

▪ 조용한 기도

▪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
1.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

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

2.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다

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

3.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

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

4.이 땅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

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

후렴

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

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

▪ 기도  맡은이

▪ 오늘의 말씀  에스겔 34장 25~31절을 함께 읽습니다.

▪ 암송할 말씀  

“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

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” (겔 34:25)

  말씀 나누기

고대 근동에서는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를 '목자와 양'에 비유했습니다. 이상적인 목자는 양들

을 먹이고 쉬게 하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집니다. 에스겔 34장은 양 떼를 돌보지 않는 

타락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로 시작됩니다(1~10절). 동시에 하나님은 친히 이스

라엘의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시고(15절), 그분의 종 다윗을 세워 백성을 돌보게 하겠다고 약

속하십니다(23~24절).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복과 평화가 임하게 됩

니다(25~31절).

하나님은 우리가 깨뜨린 관계의 틈 사이로 먼저 찾아오셔서 변치 않는 '화평의 언약'을 맺어 

주시는 분입니다. 우리는 때로 거친 들판에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을 느끼지만, 참된 목자이

신 주님은 우리 삶의 불안을 잠재우십니다. 우리는 목자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

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.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길 때, 

갈등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.



말씀행하기 

1. 묵상질문

  1)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‘화평의 언약’을 맺으시면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나요?(25-29절)

  2)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‘양’,‘사람’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(31절)

  2. 삶에 적용하기 

    1) 요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요?

  

  2)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,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?

▪ 중보 기도

1. 각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, 

 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영육이 쉼과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합시다.

2. 20세기 초 튀르키예 인구 중 약 20%를 차지했던 기독교 인구는 오늘날 약 0.2% 수준으로 

  감소했습니다. 그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의 꽃을 피우도록 기도합시다.

▪ 헌금, 찬양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

1. 내 평생에 가는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

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

2.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 입 벌리고 달려와도

 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

3.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

 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

4.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

 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

후렴

  내 영혼 평안해 

 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

▪ 마침 기도

   주님의 기도(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.)


